
참을수 없는 기쁨의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제2회 전국 대학생 소 품질평가대히」대상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임세영

▲ 좌로부터 임세영, 김도형, 김재민 사무관, 고은별

4월 초,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 하나가 붙었다. 5월 

25일, 저|2회 전국 대학생 소 품질평가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였다.

작년에 선배들의 출전을 관심 있게 봤던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신청하기 전에 바로 참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품질평가 교육 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교육 첫날 부천에 있는 서울지원으로 가야 

했는데, 경기도 군포에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로 

가는 바람에 결국은 약속시간에 늦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 세 명의 학교 수업시간이 전부 제각각이라 교육 

일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양희찬 과장님과 

이야기 끝에 아침 일찍 많은 도체를 보면서 교육을 받기로 

했다. 새벽에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컸었지만 서울지원의 

김경백 인턴이 아침마다 우리를 태워준 덕분에 편히 갈 

수 있었다. 필기시험은 황용준 학교 선배의 도움을 받아 

품질평가대회 '필살 Summary'를 만들면서 학교에서 

직접 만나 같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못 만날 때에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대회 준비에 매진하였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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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는 실기 공부를, 점심에는 학교 수업을, 저녁에는 

필기시험 준비를 하며 대회를 위한 강행군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체력에는 자신있던 우리팀도 대회를 약 1주일 

정도 남겨두었을 때쯤 무리한 나머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른 아침 품질 

평가로 바빠 귀찮으실 텐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우리의 

질문에 도체 하나 하나 같이 봐주며 설명해 주시던 

서울지원의 고마우신 분들과 '이제 일주일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대회 준비를 

마무리 해 나갔고, 대회는 점점 다가왔다.

대회 전날, 대회장 주변으로 먼저 내려갔다. 컨디션 

조절도 하고, 마지막 필기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대회장으로 

향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회장분위기가 매우 활기 

차 긴장을 덜 수 있었다

그것도 잠시 개회식을 마치자마자 총 4개 조로 나뉘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차례대로 4명씩 바로 실기평가가 

시작되었고, 우리 팀은 2번, 11번, 15번에 각각 배정 

되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치른 은별이가 제일 부담이 

되었을 텐데도 긴장하지 않고 배운 대로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역시 침착한 성격의 은별이었다. 그리고 도형이는 

교육받을 때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문제없어 보였고 다행이 무리 없이 평가를 

마쳤다고 했다 나는 맨 마지막 번호인 탓에 대기 시간은 

길었지만 덕분에 마지막까지 이론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론평가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세 명 모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다 점심식사 후 품질평가원의 

소개와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드디어 시상식 시간이 다가왔다. 앞^ 호명되는 다른 

학교의 상 타는 모습에 좀 전까지의 우리들의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갔다. 마지막 대상발표를 님■겨두었을 때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 우리 학교 이름이 들렸다! 그 순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다.

그리고 세 명의 이름이 호명 되었을 때 동시에 소리 

지르며 앞으로 뛰어 나갔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 우리 

모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상을 

받으러 나갔을 때까지도 대상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축하인사에 우리가 대상이구나 

라고 실감했다.

비록 대회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준비흐｝는 동안 소 

도체 품질평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모든 과정들이 

대학생활에서의 값진 경험과 추억이 되었다.

대회 준비하는 내내 우리에게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서울지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김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싶다. 承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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